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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순구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and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on Sexu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Soon-G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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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및 인터넷음란물접촉이 성행동에 미치는 향요인을 파악
하고자 수행하 다. D시에 소재한 대학생 16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은 평균 
4.02점, 성적자율성은 평균 4.15점, 성태도는 평균 4.09점, 인터넷음란물접촉은 평균 1.68점, 성행동은 평균 1.51점으로
나타났다. 성인지감수성은 성적자율성(r=.267, p<.01)과 성태도(r=.605,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고 인터넷음란물접촉(r=-.216, p<.01)과 성행동(r=-.199,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자율성은 성태도(r=.526,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성행동은 인터넷음란물접촉(r=.50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의 성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터넷음란물접촉(β=.42, p<.001) 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1 % 다. 따라서
대학생의 건전한 성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음란물접촉에 대한 자기 통제 능력을 함양하고, 책임감 있는 성행동에
대한 사회문화 조성과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measure how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and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ffect sexu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5 college students in D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21st to the 30th of October, 2020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s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attitud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 were 4.02, 4.15, 4.09, 1.68, and 1.51 points, respectively. Seco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gender sensitiv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exual autonomy (r=.267, p<.01), sexual
attitude (r=.605, p<.01),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r=-.216, p<.01), and sexual behavior (r=-.199,
p<.05). Sexual autonomy was considerably different in sexual attitude (r=.526, p<.01), and sexual behavi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r=.509, p<.01). Third, sexual behavior
was found to influence th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β=.42, p<.001). These results highlight not
only the need to develop a sex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and that this program should be
run constantly, but also the need to cultivate a social culture for college students to develop control over
their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to engage in responsible sexual behavior.

Keywords : College Student,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Gender Sensitivity,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Sexu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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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n번방 사건이나 사회지도층의 성추행 사건, 미투

운동 등은 우리사회의 성숙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문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부족
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건
강한 성문화를 형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성인지감수성은 
성차별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성 평등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능력이다[1]. 궁극적으로는 성차별적인 고정
관념을 경계하면서 다른 성의 상태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찰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자세로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2]. 성인지감수성의 저하는 창의성을 
낮게 하고[3], 성적 자기주장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4], 자기효능감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켜[5], 성 관련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
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성인지감수성을 높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개방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학생의 41.6 %가 성
관계 경험이 있었으며[6], 성관계 유경험자의 성적자율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7]. 성적자율성은 성적 관계와 
관련된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에 대해 통제할 수 있고 부
담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7],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
생은 자신의 역량과 자율성을 발휘할 능력이 저하되고 후
속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더욱 더 증가하 으며, 
재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
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그러므로 성관계
를 제한하는 것보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
여 원하지 않는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적 자율성은 성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성태도는 성행위와 성 심리에 대한 개
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9], 성태도가 긍정적인 대
학생의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11]. 허용
적인 성태도를 가진 대학생이 SNS 성희롱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모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관계 경험이 많고[13,14], 성행동도 개방
적이며[15], 성폭력 경향의 성행동을 많이 하 다[16]. 
한편 보수적인 성태도를 가진 대학생이 이성 관계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17], 실제적인 성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이 올바른 성태도를 갖고 책임 있는 성행
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발달은 온라인에서 성과 관련된 경험을 가능하

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여러 나라의 대학생 
2,690명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18]에 의하면 89.8 
%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76.5 %
의 학생이 성적인 오락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
버섹스를 하는 경우가 30.8 %에 이르렀는데, 1.1 %의 학
생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 고 0.5 %의 학
생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
넷음란물접촉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증가시키고, 이러
한 범죄자들 중 절반 이상이 이전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
고, 자녀와 가족이 있으면서 직장에 다니고, 학식까지 갖
춘 남성인 것으로 나타나[19], 누구나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음란물접
촉 빈도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갖고 성폭력 허
용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20], 음란물접촉 후 성
매매나 성폭력을 시행하는 경우도 발생하여[21],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과 이차적인 중대한 피해 발생에 대한 우
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성 정보를 원
할 때 언제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인터넷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해지며[22], 감
각 추구 성향과 다른 미디어를 통한 성 표현물의 노출이 
증가할수록 인터넷음란물노출이 증가하는 경향이므로
[23], 원하지 않는 인터넷음란물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행동은 음란물접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음란
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을수록 성행동이 더 개방적이었다
[24-26]. 외국의 경우 성행동에 향을 미친 요인은 성
경험을 한 친구가 있는 경우와 대부분의 남성이 결혼 전
에 성경험을 한다는 인식으로 나타났으며[27], 국내의 경
우 이성교제 경험, 남학생, 또래허용도가 높은 경우, 고
학년, 부모허용도가 높은 경우, 주관적인 성지식이 높은 
경우에 성행동이 높게 나타났고[28], 가족으로부터의 성 
관련 정보획득, 성지식, 이성 친구 경험, 부모와의 성 의
사소통 정도 등이 성행동에 향을 미쳤다[29]. 성에 대
한 인식과 태도가 개방적인 경우 성행동도 개방적이었
고, 남학생의 경우는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성폭력 행
동이 더 지배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30], 다양한 요인들이 성행동에 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
을 위해 건전한 성행동의 중요성을 실감 하 다. 현재까
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는 성태도와 성행동
[12,13,15,17,24],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16,28,30], 
성지식, 성적자율성 및 성태도[6,9,11], 성의식과 성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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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에 대한 연구와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
[29]가 이루어졌으므로 성행동과 연관이 있는 성태도, 성
적자율성 변수를 확인하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성인
지감수성과 인터넷음란물접촉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
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등을 파악하고, 그
들의 건강한 성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성교육 프
로그램 개발 및 올바른 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성행동에 미치는 향요인을 파악하기  위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

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감수성, 성

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
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의 성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

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등을 파악하고 성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일 대학의 보건

계열 3개 학과와 비보건계열 3개 학과로 총 6개 학과 학
생들을 편의표집 하 다. 해당 학과 지도교수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자료에 대한 비밀과 익명 보장, 응
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 고, 소정
의 답례품을 전달하 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이루
어졌으며,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증
력 95 %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크기는 138명이었다. 
편의표집 대상자에 대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170부를 배
부하여 169부(99.4 %)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자료 4
부를 제외하고 165부를 최종 분석하 다. 

2.3 연구도구
2.3.1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은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성찰

로[1], 본 연구에서는 Ha[31]의 성인지감수성 정도를 나
타내는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하위요인인 젠더의식 
10문항과 양성평등의식 12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고,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지감수성이 높음을 의
미하고, 부정 문항은 역산하 다. Ha[31]의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2 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2 성적자율성
성적자율성은 개인이 성에 대하여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32], 본 연구에서는 Chang[32]의 
성적 자율성 평가도구를 Whang[9]이 수정 보완한 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13문항이며, 5점 
Likert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이고, 점수가 높
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hang[3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6이었고, 
Whang[9]의 연구에서는 .84 으며, 본 연구에서는 .91
이었다. 

2.3.3 성태도
성태도는 개인의 성에 대한 사고, 감정 및 행동 양식으

로[33], 본 연구에서는 Whang[9]이 개발한 성태도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신체변화, 성
적 호기심, 이성교제, 임신, 출산, 결혼, 남녀평등, 성적 
자기주장 등에 대한 태도 내용으로 총 27문항이며, 각 문
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척
도로,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부정문항은 역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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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hang[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 다.

2.3.4 인터넷음란물접촉 
인터넷음란물접촉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 소비되는 음

란한 성관련 정보와 표현물[31]에 접촉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Peter와 Valkenberg[34]의 연구에서 사용
된 도구를 Yang[35]이 번안, 수정한 인터넷음란물 노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
며, 최저 5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란
물접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eter와 Valkenberg[34]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2 으며, 
Yang[35]의 연구에서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
이었다.

2.3.5 성행동
성행동은 개인의 성과 관련된 경험을 말하는데[15], 

본 연구에서는 Yoon[26]의 성폭력을 포함한 성적 허용
과 성 경험에 대한 성행동 정도를 나타내는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최저 5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이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Yoon[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2 으며, 본 연구에서
는 .80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

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등은 빈도, 백분
율, 평균평점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 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감수성, 성
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검증은 Duncan's test를 시행하 다.

셋째, 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
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넷째, 대상자의 성행동에 대한 향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학생 

133명(80.6 %), 남학생 32명(19.4 %)이었다. 연령은 평
균 21.9세로 20~24세 152명(92.1 %), 25~29세 11명
(6.7 %), 30세 이상 2명(1.2 %)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
가 121명(73.3 %)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23명(13.9 %), 
기독교 19명(11.5 %), 천주교 2명(1.2 %) 순이었다. 보건
계열 학생은 89명(53.9 %), 비보건계열 학생이 76명
(46.1 %)이었으며, 대학교 1학년 52명(31.5 %), 2학년 
54명(32.7 %), 3학년 59명(35.8 %)이 참가하 다. 성교
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61명(97.6 %)으로 대부분을 차
지하 고, 116명(70.3 %)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었으며, 
이성교제 횟수는 평균 2.5회로 이성교제를 하지 않은 경
우가 49명(29.7 %)으로 가장 많았고, 4회 이상 35명
(21.2 %), 2회 34명(20.6 %), 3회 28명(17.0 %), 1회 
19명(11.5 %)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32 19.4

Female 133 80.6

Age

20~24 152 92.1
25~29 11 6.7
30≤ 2 1.2
Mean 21.9 -

Religion

No 121 73.3
Buddhist 23 13.9
Christian 19 11.5
Catholic 2 1.2

Department
Health 89 53.9

non-Health 76 46.1

Grade
freshman 52 31.5

sophomore 54 32.7
junior 59 35.8

Experience of 
Sex Education 

Yes 161 97.6
No 4 2.4

Experience of 
Relationship

Yes 116 70.3
No 49 29.7

Number of 
Relationship

No 49 29.7
1 19 11.5
2 34 20.6
3 28 17.0

4≤ 35 21.2
Mean 2.5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6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8호, 2021

272

Characteristics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Sexual Behavior

M±SD t or F(p)
 Duncan M±SD t or F(p)

 Duncan M±SD t or F(p)
 Duncan M±SD t or F(p)

 Duncan M±SD t or F(p)
 Duncan

Gender
Male 3.55±.69 -5.80

(<.001)**
4.04±.81 -1.11

(.267)
3.93±.43 -2.54

(.012)*
2.15±1.04 4.18

(<.001)**
1.78±.69 3.15

(.002)*Female 4.13±.46 4.17±.57 4.13±.40 1.57±.59 1.45±.48

Age
20~24a 4.07±.55 7.19

(.001)*
a>b

4.14±.63
.12

(.886)

4.10±.41
.81

(.448)

1.65±.68
1.95
(.145)

1.47±.50
6.56

(.002)*25~29b 3.49±.55 4.18±.53 4.04±.37 2.08±1.18 2.06±.84

30≤c 3.39±.16 4.35±.49 3.76±.34 2.00±1.41 1.55±.21

Religion

No 4.04±.58

.31
(.815)

4.12±.59

8.18
(<.001)**

4.09±.40

.74
(.529)

1.69±.71

.45
(.720)

1.49±.51

.98
(.404)

Buddhist 3.93±.48 4.29±.46 4.13±.48 1.65±.89 1.64±.73
Christian 3.98±.58 4.35±.54 4.14±.43 1.74±.74 1.51±.52

Catholic 4.16±.55 2.27±1.79 3.70±.31 1.13±.18 1.05±.07

Department
Health 4.12±.52 2.58

(.011)*
4.17±.66 .59

(.558)
4.14±.38 1.51

(.134)
1.66±.63 -.53

(.595)
1.54±.50 .83

(.409)non-Health 3.90±.59 4.12±.58 4.04±.44 1.72±.84 1.47±.59

Grade

freshmana 4.14±.51 10.99
(<.001)**
a,c>b

4.13±.75
.65

(.522)

4.16±.34 4.24
(.016)*
a,c>b

1.69±.66
.51

(.600)

1.51±.50
.37

(.692)sophomoreb 3.74±.62 4.09±.57 3.96±.47 1.75±.94 1.56±.62
juniorc 4.17±.56 4.22±.54 4.16±.39 1.61±.57 1.47±.50

Experience 
of Sex 

Education 

Yes 4.03±.56
1.01
(.314)

4.17±.61
2.40

(.018)*
4.10±.41

.79
(.433)

1.66±.72
-2.19
(.030)*

1.51±.54
-.61

(.543)No 3.74±.60 3.42±.62 3.94±.22 2.47±1.03 1.68±.56

Experience 
of 

Relationship

Yes 3.98±.56 -1.25
(.214)

4.19±.60 1.34
(.182)

4.10±.42 .13
(.897)

1.74±.74 1.55
(.124)

1.68±.55 6.95
(<.001)**No 4.10±.57 4.05±.67 4.09±.39 1.55±.70 1.11±.21

Number of 
Relationship

Noa 4.10±.57

1.44
(.224)

4.05±.67

.56
(.689)

4.09±.39

1.38
(.242)

1.55±.70

1.56
(.187)

1.11±.21

13.36
(<.001)**
a<c,d,e

1b 4.09±.61 4.17±.45 4.19±.39 1.78±.67 1.50±.56
2c 4.11±.55 4.24±.59 4.18±.39 1.55±.54 1.64±.48

3d 3.89±.58 4.13±.77 4.08±.50 1.90±.64 1.73±.52
4≤e 3.88±.52 4.20±.54 3.98±.38 1.78±.99 1.78±.64

*p< .05, **p< .01

Table 3.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5) 

Variables M±SD

Gender Sensitivity 4.02±.56
Sexual Autonomy 4.15±.62

Sexual Attitude 4.09±.41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1.68±.73

Sexual Behavior 1.51±.54

Table 2.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 of the 
subjects                          (N=165)

3.2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및 성행동

연구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
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5점 만점 

중 성인지감수성은 4.02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
타났으며, 성적자율성은 4.1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성태도는 4.09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성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음
란물접촉은 1.68점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성행동은 1.51
점으로 덜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감수성, 성
    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및 성행동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5.80, p=.000), 연령(F=7.19, p=.001), 학과
(t=2.58, p=.011), 학년(F=10.99, p=.000)으로 나타났
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보건계열 학생이 더 점수가 높
으므로 성인지감수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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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Sensitivity
r(p)

Sexual Autonomy
r(p)

Sexual Attitude
r(p)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r(p)

Sexual Autonomy .267(.001)**

Sexual Attitude .605(.000)** .526(.000)**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216(.005)** .111(.157) -.056(.473)

Sexual Behavior -.199(.010)* .100(.201) -.059(.451) .509(.000)**

*p< .05, **p< .01

Table 4. Relationship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Attitud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 of the subjects                                                              (N=165)

결과 25~29세 학생보다 20~24세 학생이, 2학년보다 1
학년과 3학년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종교(F=8.18, 
p=.000)와 성교육 경험(t=2.40, p=.018)으로 나타났는
데, 기독교인과 성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의 성적자율성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 변수는 성별(t=-2.54, p=.012)과 학년(F=4.24, 
p=.016)으로, 여학생의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후검증결과 1학년과 3학년이 2학년보다 성태
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음란물접촉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4.18, p=.000)과 성교
육 경험(t=-2.19, p=.030)으로, 남학생과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인터넷음란물에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3.15, p=.002), 연령(F=6.56, p=.002), 이성교제 
경험(t=6.95, p=.000), 이성교제 횟수(F=13.36, p=.000)
로, 남학생, 25~29세,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행동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이성교제 횟수가 2회, 3회, 4회 이상인 대학생이 이성교
제를 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성행동이 더 개방적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Table 3>. 

3.4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
    물접촉 및 성행동 간의 관계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
음란물접촉, 성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
의 성인지감수성은 성적자율성(r=.267, p<.01)과 성태도
(r=.605,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으며, 인터넷음란물접촉(r=-.216, p<.01)과 성행동
(r=-.199,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자율성은 성태도(r=.526,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행동은 인터넷음란물접촉(r=.50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성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성별, 연령,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 횟수, 성인지감
수성, 인터넷음란물접촉 등을 가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인터넷음란물접촉(β
=.42, p<.001)이 대학생의 성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음란물접촉이 많을수록 성행동이 
개방적이었으며, 성행동에 대한 총 설명력은 44.1 %로 
나타났다(F=22.56, p<.001)<Table 5>. 

Variables β t p VIF tolerance

(Constant) 2.80 .006
Gender -.07 -1.07 .288 1.307 .765

Age .09 1.45 .148 1.108 .902
Experience of 
Relationship -.24 -2.44 .016 2.931 .341

Number of 
Relationship .21 2.04 .043 2.961 .338

Gender 
Sensitivity .00 .03 .978 1.340 .746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42 6.70 <.001 1.141 .876

F-value: 22.56  p-value: <.001  R2: .461  adj R2 : .441

Reference group: Gender-male, Experience of Relationship-Yes, 
Number of Relationship-2, 3, 4≤ 

Table 5. Factors Affecting Sexual Behavior of the 
subjects                            (N=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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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
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 변수들의 관계와 성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여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수행하 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은 5점 만점에 
4.02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 수준은 부산시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의 2.42점(4점 만점)과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1]의 3.89점(5점 만점) 보다 
약간 높았으며, 경기도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4]의 4.13점(5점 만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적인 부분과 편의표집에 의한 차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지감수성을 통해 우리사회의 모든 구조와 
현상에서 성차별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고, 그것이 
정의롭지 않을 때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하
므로[1], 이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인 대학생의 성인지감
수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감수성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
건계열 학생보다, 사후분석 결과 20~24세 대상자, 2학
년보다 1학년과 3학년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여자 중·고등학생의 성인지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연구[31]와 여고생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4]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고, 남자 대학생과 
이성교제횟수가 많을수록 성인지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5]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 다. 이러한 결과는 추
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교 
강사의 성교육을 받은 후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으므로[31] 대학생의 성인지감
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성적자율성은 5점 만점에 4.1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다른 
연구[6,7,10,11]의 결과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러한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상자들이 연구대학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발휘하는 성향이 
높아졌을 것으로 짐작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자율성의 차이를 검
정한 결과 종교와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성적자율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 학과, 이성교재 등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여대생과 보건계열 학생의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9-11] 결과, 성관계 경험 또는 이성교제 경
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6,7]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성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
적자율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10] 결과와 일부 일치함
을 확인하여 추후 반복연구를 수행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성태도는 5점 만점에 4.09점으로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및 수도
권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24]에서의 성태도 
3.09점과 2.56점(각 5점 만점), B시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16]의 126.6점(만점 210점)보다 높은 수준이
었고, D와 P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의 
88.39점(100점 만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D시의 
대학생의 성태도 점수 4.01점으로 보고한 연구[11] 결과
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으로 보수적
인 성향이 강한 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성태도가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향 요인
을 파악하고,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검
정한 결과 성별과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대생, 1학년과 3학년의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대생과 보건계열 
학생의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Kim[11]과 
Whang[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성태도의 개방성과 보수성의 정도를 분석한 
연구[14-16]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대생보다 성태도가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
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일면이 엿보이는 것이라 사료된다. 
성지식이 높은 대학생의 성태도가 더 개방적이고[6], 개
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대학생의 성관계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14,24]. 성태도가 개방적인 남자 대
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은 낮은 반면, 성태도가 개방적
인 여자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나[36], 성별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인터넷음란물접촉은 5점 만점에 1.68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도 고등학생의 
1.93점(5점 만점)[4], 부산지역 청소년의 1.70점(5점 만
점)[31]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연구대상자의 거
주지역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인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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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 사료된다. 초등학생 때 처음 음란물에 노출된 경
우는 중·고등학생 때 노출되었을 때보다 더 성태도가 개
방적이었으며[37], 어릴 때 음란물에 처음 접촉하거나, 
거의 매일 음란물에 접촉하거나, 많은 시간 동안 음란물
에 접촉할수록 음란물의 향을 더 많이 받아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모방하거나 사이버섹스를 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22]. 또한 인터넷음란물에 많이 노출되면 반사회
적 성의식을 형성하게 되고[35], 성에 대한 허용성 인식
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2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왜
곡된 성문화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n번방 텔레그램 사건
과 같은 온라인 성법죄가 나타나므로 인터넷음란물접촉
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인터넷음란물 폐해 예방내용을 
포함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자신의 통제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연구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음란물접촉
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과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인터넷음란물에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성교육의 만족도가 낮
은 학생의 음란물접촉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한 Ha[31]의 연구결과와 비슷하 다. 남학생과 위기 청
소년의 인터넷음란물접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
구결과[21]와 일부 일치함을 확인하 다. 한편 대학생이 
인터넷음란물에 처음 노출된 시기는 중학생 45.7 %, 초
등학생 36.6 %, 고등학생 14.3 %, 대학생 3.4 %의 순으
로 나타나[37],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하고 접근성이 용
이하므로 어린 연령부터 무방비로 음란물에 노출될 위험
이 큰 현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인터넷음란물접촉은 부
모의 자녀 인터넷 사용 감시나 친구지향성 성격의 향
을 받지 않으므로[23], 대학생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조
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인터넷음란물에 대
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대상자의 성행동은 5점 만점에 1.51점으로 성행
동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대학생의 성행동을 4.39점(8점 만점)으로 
보고한 Kim[24]의 연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Kim 등
[16]은 B시 거주 대학생의 성행동이 평균 57.2점(60점 
만점)으로 성폭력행동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 으며, 
Kim[29]은 서울 및 충남 소재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을 
1.53점(3점 만점)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성행동에 대한 4편의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
의 대학생이 중간 수준부터 보수적인 수준에 이르는 성
행동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 횟수 등으로 나타났
다. 즉, 남학생, 25~29세,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이
성교제 횟수가 2회 이상일 때 대학생의 성행동이 더 개
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
구[15,16,24,28,30,38]에서도 남학생의 성행동이 여학생
보다 더 개방적이거나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성에 대하여 터부시하고 남성의 지배적인 
권한을 성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부장
적인 문화가 향을 준 것으로 짐작한다. Ho[30]의 연구
에서 남학생의 성 허용도와 성매매 허용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된다고 생각
한다. Kim[24]의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연령과 학년
이 높을수록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
과 Kim[28]의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이성교제 경험, 
고학년, 또래허용도가 높은 경우, 부모 허용도와 주관적 
성지식이 높은 경우 성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었고, 그 후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5 
%로 극소수에 불과하고[29], 54.7 %가 성경험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16], 대학생들이 성에 대한 인식
을 올바르게 갖고, 건전하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성행동
을 하도록 지속적인 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
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간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대학생
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을 경우 성적자율성이 높고, 성태도
가 긍정적이며, 인터넷음란물을 적게 접촉하고, 성행동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성적자율성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인터넷음란물접촉 
정도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성행동에 

향을 미친 요인은 인터넷음란물접촉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1 % 다.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이 인터넷음란물에 많이 
접촉할수록 성인지감수성이 낮아지고[4,31], 성행동이 더 
개방적이거나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20,23,25,26,37],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또한 대학생의 성태도가 긍
정적일수록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
[9,11]결과도 본 연구와 일치하 다. 한편 Kim[24]은 대
학생의 음란물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성태도와 성행동이 
개방적인 것으로 보고하 으며, Do와 Seo[10]는 대학생
의 성적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기효능감, 성
교육, 성지식, 성태도 등인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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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행동에 향을 미친 요인이 인터넷음란물접촉뿐인 것
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폭력적 성행동을 많이 하고
[16], 개방적인 성행동 경향이 높고[15], 성허용도가 높
았으며[30], 성태도와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6].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주거지가 상이하
고[6,16,24,38], 연구 시행시기가 5~16년 정도 차이가 
있으며[6,9,16,24], 우리나라의 눈부신 인터넷발달과 더
불어 제한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성 관련 정보획득이 가
능한 현실이 반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성
인지감수성은 최근에 부각된 성 관련 개념으로 성인지감
수성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므로 비교하
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관련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대학생이 인터넷음란물
에 많이 접촉할수록 성폭력과 성매매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고[21], 성태도와 성행동은 더 개방적이고, 부모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성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24].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성교
육이 성 매개 감염예방과 건강한 성행위를 위해 효과적
이고 필요한 교육이라 인식하고 있어[27], 대학생의 건강
한 성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성인지감
수성과 성적자율성을 갖고 긍정적인 성태도로 건강한 성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대학에서는 인터넷
음란물의 유해성과 폐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건강한 
성행위와 인터넷음란물 접촉을 통제하기 위한 능력향상 
등에 대한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부에서는 인
터넷음란물 접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성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
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등을 파악하여 관계를 규
명하고, 그들의 성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
태도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음란물 접
촉은 적게 하고, 성행동은 보수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
물접촉, 성행동 간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성인지감수성이 
높을 경우 성적자율성이 높고, 성태도가 긍정적이며, 인
터넷음란물을 적게 접촉하고, 성행동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적자율성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
정적이었으며, 인터넷음란물접촉 정도가 높을수록 개방
적인 성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대상자의 성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터넷음란물접촉으로 나타났으
며, 설명력은 44.1 % 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자로 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인지감수성, 성태도, 성적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인터넷음란물접촉을 통제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인터넷음란물을 빈번하게 접촉하는 대상자를 중심
으로 그들의 경험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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